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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를 찾아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평창】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를 찾아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누적 968.1㎜의 폭우로 산사태와 주택·전통시장 침수 등 큰 피해를 입

거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순철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 ‘희망새미 봉사단’ 9명은 거제시와 협력해 둔덕면 피해 농가 현장에 투입

복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수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 농경지의 토사 및 잔해물 제거, 물에 잠긴 농자재 정리, 침수 흔적 장

주변 환경정비 등 농가 일손을 도왔다.

활동에 앞서 두 차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위험구역 진입을 통제하는 등 무재해 원

아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봉사는 재난복구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봉사단은 체류 기간 숙박·식사

등을 거제지역 업체에서 소비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역 소비를 통해 피해 상권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봉사를 계기로 재난복구 지원과 지역소비를 연계한 ‘복구·상생

연계형 사회공헌’을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하려면 광고를 시청하세요


